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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어촌계 김남성 계장, ‘2026년 수산신지식인 대상’ 선정

○ 해양수산부 선정 2026년 수산신지식인 ‘대상’으로 선정

○ 외래어종·활용도 낮은 수산자원을 반려동물 간식으로 재탄생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어가소득 증대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

활용도가 낮은 민물고기를 반려동물 간식으로 상품화한 경기도 양평어촌계 

김남성 계장이 해양수산부 선정 ‘2026년 수산신지식인’ 대상에 선정됐다.

수산신지식인은 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현

장에 확산해 수산업 혁신을 이끈 사람에게 수여하는 제도다.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254명이 선정됐으며 경기도에서는 올해 수상을 포함

해 총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계장은 남한강 상류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며 배스나 블루길 같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과 누치, 강준치 같은 활용도가 낮은 민물고기를 반려

동물용 친환경 간식으로 상품화했다. 원물 그대로 저온에 건조하거나 쌀가

루를 활용한 습식 간식으로 만들어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이처럼 수산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어가 소득원을 만들고 

수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올해 수산신지식인 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 ‘어부네 펫푸드’는 경기도 어촌 6차산업 특화상



품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한국농어

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양평어촌계가 협력해 지역 수산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지원했으며, 100% 국산 민물고기를 원료로 사용해 내수면 어업의 

소득원 다변화에도 기여했다.

올해 수산신지식인에는 전국에서 10명이 신청해 국립수산과학원 현장평가

와 해양수산부 발표심사를 거쳐 3명이 최종 선정됐으며, 김 계장은 이 가운

데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수상은 활용도가 낮은 민물고

기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해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내수면

어업의 소득원 발굴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어업

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